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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구리 점액으로 생체접착제 개발
AUS, 독성 없으면서도 접착 용이 … 유전공학적 생산방안 연구

오스트레일리아 과학자들이 개구리 피부에서 분비되는 끈적거리는 물질에서 인간의 손상된 무릎 연골을 접

합할 수 있는 의료용 접착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.

BBC 방송 인터넷판이 보도에 따르면, 오스트레일리아 연구진은 땅굴을 파고 사는 개구리 두 종류에서 끈끈

한 물질을 발견하고 10마리의 양에 적용․실험해 무릎연골 접합 효과를 확인했다고 과학잡지 New Scientist를  

통해 밝혔다.

연구진이 관찰한 개구리들은 땅굴에서 지내다 폭우가 쏟아질 때에만 지상으로 나오는데 이 때 곤충들의 공

격을 막기 위해 끈적거리는 점액질을 피부에 분비한다.

점액질은 개구리를 공격하는 곤충들의 턱을 봉합시켜 개구리 피부에 붙여놓은 뒤 나중에 개구리의 먹잇감으

로 만들어 버리는 기능을 한다.

연구진은 끈끈한 점액 물질이 독성이 없으면서도 수초만에 굳어지고 수분이 있는 곳에서도 접착이 잘 되는 

효과를 밝혀냈다. 또 굳어진 후에도 유연성이 있고 기공이 있어 기체나 영양소 등을 통과시킴으로써 상처부위

가 낫는 데에 도움을 준다.

환경생물학자 마이크 타일러는 뉴사우스웨일스대학 정형외과의 조지 머렐과 합동으로 양 연골 접합 실험에 

성공한 후 인간 연골조직 접합제 개발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.

기존의 의료용 합성 접합제는 약간의 독성이 있고 기공이 없어 상처 부위 치료에 불리하며 생물학적 접착제

는 접착력이 약하고 마모나 손상에도 취약한 단점이 있다.

오스트레일리아 연구진은 점액질의 주요 성분을 파악하고 단백질을 유전자공학으로 생산하는 방안을 개발중

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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